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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오롱생명과학, 바이오 사업 “훨훨”
2015년 매출액 8420억원 목표 … 세포유전자․단백질 치료제가 견인

바이오ㆍ의약ㆍ환경소재 기업인 코오롱생명과학은 바이오 사업을 통해 2015년까지 매출액 8420억원과 영업

이익률 21.6%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.

김태환 대표는 3월17일 기자간담회에서 “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<티슈진C>의 임

상이 2012년 완료돼 본격적인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<티슈진C>를 비롯한 세포유전자 치료제와

차세대 단백질 치료제 등 바이오 신약이 미래 성장의 핵심엔진 역할을 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김태환 대표는 <티슈진C>는 수술 없이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만으로도 퇴행성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는 바

이오 신약이기 때문에 진통 소염제, 인공관절 치환술, 자가세포 치료제 등 기존시장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

소개했다.

또 “코오롱생명과학은 의약과 환경소재 사업을 기반으로 최근 3년간 20.1%의 매출성장률과 46.9%의 영업이

익 성장률을 기록했다”며 바이오기업으로서는 드물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까지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.

코오롱생명과학은 2월2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데 이어 3월17-18일 기관 수요예측을 거쳐 4월7일 코스닥

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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